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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를 통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에서 촉매를 사용할 경우 무촉매 열분해에 비해 반

응온도를 50 ℃ 이상 낮출 수 있고, 생성물의 탄소수 분포가 좁아져 양질의 oil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상용촉매를 사용할 경우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석탄비산

재를 촉매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성능의 저가 촉매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석탄 비산재 촉

매는 합성 조건에 따라 크래킹 활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촉매 합성과정의 초반단계에 해당

하는 NaOH fusion 과정은 비산재 내에 존재하는 glass phase를 aluminosilicate gel로 전환시키

는데, 이때 온도를 달리하여 얻어진 촉매를 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에 이용하고 열분해 성능을 비
교함으로써 최적 촉매 합성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합성된 촉매는 NH3-TPD, SEM, BET, 

TGA(Magnetic suspension balance)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LDPE 열분

해 실험을 통해 열분해 오일 수율과 얻어진 oil의 비점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